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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만난 최재해 감사원장 

“두고봐라, 윤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감사할 것”

○ 정치탄압대책위 “감사원 정치보복 돌격대 전락” 항의방문 이어 최 원장 면담 진행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2022년 9월 26일 
감사원을 항의방문해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
인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항의방문에 나선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의 면담에서 감사원의 ‘정치보복감사’, 
‘청부감사’, ‘먼지털이 감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감사원이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최재해 원장에게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여러 의혹 등 윤석
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의혹들에 대해 300명 이상이 청구하는 요건을 갖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청구하면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고 엄정하게 감사하겠다”며 “모니터링이나 자료수집해서 감사를 나갈 시기를 보
고 있는 것이지 이번 정부 전혀 감사안하겠다 이런 게 아니다. 두고 봐라. 이번 정부도 
하는 일이 있고 국민들이 요청하고 불합리하다 얘기하시면 이번 정부건 저번 정부건 
똑같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무부가 임명된지 두달밖에 되지 않은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
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검찰 고발 수사와 연
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전임이 판사였고 먼저 법원에 요청
했는데 응답이 없어 법무부에 요청한 것일뿐”이라며 “누굴 보내달라거나 직급을 얘기
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22.09.26.(월) 즉시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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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재해 원장은 여러 의원들의 우려에 “말씀주신 감사원의 중립과 독립의 중요성
을 잘안다”며 “저는 감사원에 뼈를 묻어야 하는 입장으로 감사원 존립의 가치가 의심
받는 것은 누구보다 싫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박범계 위원장은 “최 원장이 
감사원에 뼈를 묻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 뼈를 묻게 생겼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날 감사원 항의방문에는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김민철, 김영배, 김의겸, 
문정복, 신정훈, 송갑석, 오영환, 윤영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균택 부위원장 
그리고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참석했다.


